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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청소년찬양축제
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

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와 GBC미주복음방

송이 공동을‘청소년찬양축제(GBC & CMA Y 

-OUTH PRAISE FESTIVAL)’를 연다. 이 행사

는 8월 31일(토) GBC미주복음방송 애너하임 본

사(2641 W. La Palma Ave. Anaheim, CA 92801 

)에서 열린다. 참가 자격은 K-12학년이며 참가 

부문은 성악, 피아노, 현악, 기악등이다. 참가비

는 솔로 50달러, 듀엣 80달러, 트리오 100달러

이며 참가곡은 자유곡 1곡, 찬송가 또는 CCM 

1곡이다.

참가 신청 기한은 8월 20일까지이며 GBC

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(new.kgbc.com/web/

home/page/129)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

성한 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.

▶ 문의: (714) 484-1190

선교기금 마련 탁구대회
갈보리선교교회

갈보리선교교회(담임목사 심상은, 8700 Stan 

-ton Ave., Buena Park, CA 90620 )가‘선교기

금 모금을 위한 남가주 교회 및 단체 친선탁구

대회’를 개최한다. 15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

는 오는 6일(토) 오전 9시부터 부에나파크 주

니어하이스쿨 강당(6931 Orangethorpe Ave. 

Buena Park, CA 90620)에서 열린다.

경기종목은 교회, 클럽팀 단체전, 남녀 통합 개

인전 및 시니어 복식 등이다. 참가비는 단체전 

150달러, 개인단식 30달러, 복식 60달러이다. 개

인전에 출전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

수 있다. 선수별 출전 등급은 행사 당일 심판위

원회에서 결정한다.

심상은 목사에 따르면 이 대회를 통해 모은 정

성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30개의 지교회와 

신학교가 생겼고 멕시코 라살리타에도 지교회

가 세워졌다. 종목별 1, 2, 3위는 시상하며 참가

자 모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.

▶ 문의: (714) 229-8492

              calnativejohn@gmail.com

‘마음자리’를 깨우치자

정말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

를 깨달은 무소득(無所得)의 경지

라면 불쌍한 중생을 보고 불쌍한 

마음이 일어나고,‘나’를 위해서는 

할 일이 없지만 중생제도를 위해서

는 할 일이 많고 잠도 자지 않는 자

비심이 있게 됩니다.

 

오직 남을 위해 주는‘자비심’, 어

두움이 없는‘밝은 지혜’, 중생들을 

모두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내고야 

말겠다는‘위대한 원력’, 이것이‘깨

달은 이’의 마음이고, 불보살의 마

음이며, 무소득의 경지입니다. 중생

들의 괴로움은 모두 소득이 있기 때

문에 오는 것입니다.

 

“지식을 얻어야겠다, 재산을 모아

야겠다, 미인을 얻어야겠다, 권력을 

얻어야겠다.”하는 욕망이 일체고     

(一切苦)를 가져옵니다. 가령 세계

에서 가장 좋은 보석을 한 개 선사

받았다고 하면, 그날 밤부터 잠을 

못 잡니다. 도둑이 언제 담을 뛰어

넘어 올지 모르고, 언제 어디서 강

도를 만날지, 택시를 타고 가도 안심

이 안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안심

이 안 되기 때문이죠.

 

이와 같이 마음에 소득이 있으면 

안심이 안됩니다.

무엇을 얻었든지 어떤 미인과 연

애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미남

자와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

않습니다. 다른 어떤 여자하고 좋

아하는가,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

있는가 싶어 항상 마음이 불안합

니다.

이런 소득에 관심이 없으면 잠이 

잘 오고, 소화도 잘 되고 항상 편

안합니다. 어디를 가도 하나도 구

애될 것이 없고, 참된 자유를 얻습

니다.

 

그러니 아무 소득이 없고, 아무것

도 필요 없고, 부처도 필요 없습니

다.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나

의 생사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지 

진실로 부처가 좋아서 그러는 것은 

아닙니다. 생사를 초월해서 부처가 

된다는 것은 결국 부처도 열반도 

구하지 않는 무소득의‘마음자리’

를 찾는다는 결론이 됩니다.

 

‘마음’은 본래 구애가 없습니다. 

아무 데도 거리낄 것이 없는 진공

과 같은‘마음’, 불법을 닦아야 할 

필요도 없고, 망상이 없으니 망상

을 떼어내 버릴 일도 없고, 아무 데

도 걸릴 데가 없습니다. 지구만한 

보석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

없습니다. 아무 데도 내‘마음’이 

걸리고 거북한 데가 없습니다.

 

우리들의‘마음’을 이끌어 얽매

는 것이 재물입니다. 아무리 착한 

사람도 큰 돈을 벌면‘마음’이 흔

들립니다. 그러니까 자기‘마음’

이 이런 줄 아는 사람은 세계를 다 

준다고 해도 귀를 씻게 됩니다. 세

계를 다 차지해서 그 번뇌 덩어리

를 맡아 잠 못자고‘마음’만 흔들

리는 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. 이

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라

는 뜻입니다.

세계의 미인을 몽땅 데려다 준다 

해도 그것이 다 귀찮고, 미인이면 

미인이지 육체가 아닌‘나’에게 무

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.

 

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

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계행을 지

키고 정진(精進)해야 합니다. 그래

서‘반야’의‘마음자리’를 깨치면 

하지도 않고 안하지도 않는 경지

에 이르게 되고, 그러고 나면 하면

서도 안하는게 되고 안하면서도 하

게 된다는 뜻입니다.

-청담 스님-


